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

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자리 기웃거리다가 길가

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휭 던졌던 모양

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는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

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앞의 멋대가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

던 셈으로 쳤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

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

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레한 남자 고무신짝을 끄

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휭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땜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

가,

“아빠아, 눈 왔다아,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

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

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은 비시시 웃고 눈은 얄팍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깝북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

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

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나?”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 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

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 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 버렸다.

그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

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

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뽕 뚫렸다 싶

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

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

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대도 마

찬가지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

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

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밟으며 사뿐사

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칫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

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하였

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쩌엉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이호철, ｢큰 산｣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

을 지연시키고 있다.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

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

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

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낱이 되살리려 애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

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

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

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

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

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① ‘고무신짝의 논리’가 ‘액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

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다

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③ ‘아내’가 ‘완연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

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

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1~3]

<보 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

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

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

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

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읽기�전�활동�
작품� 내에서� 도시화�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관� 변화,� 과도기

적� 상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 이익� 중

시,� 자신� 안위� 보장에�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술적� 사

고방식과� 합리적� 사고방식이�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보기>

만� 읽어서는� 확실하게�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이� 작품에� 제시될지� 집중하면서� 읽어봅시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

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자리 기웃거리다가 길가

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휭 던졌던 모양

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는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

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앞의 멋대가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

던 셈으로 쳤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

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

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레한 남자 고무신짝을 끄

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휭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땜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필수적�독해�태도
①�작품�내�상황�파악하기

②�인물의�심리ㆍ태도�파악하기

주인공과� 아내는� ‘고무신짝’에� 관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건

의� 서술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

건을� 파악해� 봅시다.� 우선� 주인공� 가족은�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고무신짝’을� 대문� 앞�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 일이� 미심쩍어� 그날� 밤에� ‘고무신짝’을� 들

고� 아무� 집을� 골라�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게� 됩니다.� 액땜

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주인공� 가족에게� 있

어� ‘고무신짝’은� 불길한�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도시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미신과� 같

은� 주술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아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집

에�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습니다.� 또� 이는� 액땜을� 위함이라

고� 했습니다.� 주술적� 사고방식�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②�사건�이해하기

서술된� 사건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사건이� 있죠.� 아침에� 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일

을�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고무신짝’과� 관련

된� 일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니� ‘고무신짝’과� 관련된� 사건이라고만� 파악하고� 넘어갑

시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

가,

“아빠아, 눈 왔다아,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

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

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은 비시시 웃고 눈은 얄팍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깝북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

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

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나?”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

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 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 버렸다.

그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

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

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뽕 뚫렸다 싶

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

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

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대도 마

찬가지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

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수적�독해�태도
①�작품�내�상황�파악하기

②�인물의�심리ㆍ태도�파악하기

그렇게� ‘고무신짝’을� 처리한지� 열흘쯤� 지났습니다.� 밖에는� 눈

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주인공과� 아내는� 웃음

을� 짓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합

니다.� <보기>에� 제시된� 합리적� 사고방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흘전에� 비해� 편안해� 보이는� 두� 인물의� 모습

입니다.� 주인공은� 큰� 산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머릿속

에서� 지워버립니다.� 하늘은� 어느새� 활짝� 개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

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밟으며 사뿐사

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칫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

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 하였

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쩌엉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이호철, ｢큰 산｣ -

✓필수적�독해�태도
①�작품�내�상황�파악하기

그렇게� 눈을� 즐기며� 문� 쪽으로� 간� 아내는� 분명� 열흘쯤� 전에�

아무� 집� 담장으로� 던져� 버린� ‘고무신짝’이� 다시� 집� 앞으로�

온� 것을� 발견합니다.�

②�인물의�심리ㆍ태도�파악하기

분명� 어딘가에� 무언가를� 버렸는데� 그것이� 집� 앞에� 다시� 등

장한다면� 엄청나게� 소름끼치겠죠?� 주인공과� 아내가� 바로� 이

런� 심리일� 것입니다.� 분명�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는데� 집�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떨고,� 공포에� 빠지게� 되는� 두�

인물입니다.

③�사건�연결하기

열흘전에� ‘고무신짝’을� 아무� 집� 담장� 너머에� 던져� 버렸고,�

그것이� 다시� 집�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공포에� 질리게� 되는�

사건� 구조입니다.� 파악하기� 어렵지� 않은� 구조이지만� 작품�

이해에� 중요한� 구조입니다.

✓심화적�독해�태도
①�작품�이해하기

우선� 이� 부분에서� 말할� 내용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문에� 제시되어� 있

고,� 의문을� 가질� 학생도� 계실� 것이기에� 심화적� 독해� 태도로�

제시합니다.

주인공은� ‘큰� 산’이� 빠져� 있다� 생각하지만,�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지문만을� 읽으면�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

문� 속� 중요� 소재인� ‘고무신짝’은� 인물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

안을� 주고,� 미신적� 존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큰� 산’은� 여

기에� 대비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는� 제시

되지� 않았지만� 작품이� 계속� 진행되면서� ‘고무신짝’과� 관련된�

사건이� ‘큰� 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인공의� 생각이� 나타납

니다.� 즉,� ‘큰� 산’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러한� 사

실을� 잠깐� 생각했지만,�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만� 것입

니다.� ‘큰� 산’이� 빠져�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불안하

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합리적� 사고를� 하는� 주인공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

는� 부분이기에,� 그냥�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작품 총평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무신과� 관련된�

사건과� 그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에� 주목하셨으면� 독해하

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⑤�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작중�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는� 주인공네� 집입니다.�

고무신짝에� 관한� 사건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

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

으로 이끌고 있다.

→� 위�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작중� 인물이� 서술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

을 구체화하고 있다.



→�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은� 찾

아볼� 수� 없습니다.�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기에� 사건에� 개입된� 주인

공의� 관점으로� 작품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

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작품� 시작� 부분에�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그날� 밤

에� 아내가� 아무� 집� 담장에� 고무신짝을� 던져� 버린� 모양이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포함한� 사건의� 요약적�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2.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②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

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주인공은�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하지� 않

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 겨울� 아침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가� 문� 밖에서� 고무신짝을� 발견한� 후� ‘나’와� ‘아내’는� 불안

감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

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즘� 전의’� 일에� 대해� 대

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무신짝에� 관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눈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

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아내’는� 눈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미

심한� 느낌’을� 떨쳐�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

한 기억을 낱낱이 되살리려 애쓴다.

→�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 대해� 잠깐� 떠올리지만,� 머리를�

흔들어� 지워� 버립니다.�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지� 않습니

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⑤

<보 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

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

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

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

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

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① ‘고무신짝의 논리’가 ‘액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고무신짝을� 아무� 집� 담장에� 버려� 버린� 것이� ‘액땜’을� 하

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미신과� 같은� 주술적� 사고

방식이� 남아�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아내’는�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 버

렸습니다.� 이는� 주술적� 사고방식과�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

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

를� 엿볼� 수� 있습니다.�

③ ‘아내’가 ‘완연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아내’는� 집앞에� 다시� 나타난� 고무신짝을� 보고� ‘완연히� 떨

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

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짝’

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

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나’는� 자신이� ‘이치에� 닿지� 않은� 소린� 싫’어하는� 합리적�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짝’이� 다시� 등장한� 것

을� 보고�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술적� 사고방식과� 합

리적� 사고방식이� 혼재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잘� 나타납

니다.�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

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

려하는 새로운 가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 ‘나’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나’의� 이런� 말을� 듣고�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

합니다.� 내용� 자체는� 옳으나,� 이� 내용이� 남을� 배려하는� 새

로운� 가치의� 면모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나’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응대하는� 것이지,� 합리적� 자세

로� 남을� 배려하는� 가치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